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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세션에서 발표자들은 1882 년 조미수호통상조약 이후 140 년 간의 한미관계 

발전 과정 속에서 한미관계에서 기념할 만한 사건을 회고하고 양자관계의 지속 

요인에 대해 논의했다.  

 

안호영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6.25 전쟁과 냉전의 종식이 한미관계의 발전에 크게 

작용했음을 언급하면서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Rule-Based International Order)가 

세계 곳곳에서 도전받는 현재를 또 하나의 계기로 삼아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홍구 서울국제포럼 이사장은 지난 역사 속에서 

미국의 건국 이념과 한미 간 가치 공유가 한미관계 발전의 성공 요인임을 

강조했다. 이준규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은 주일한국대사의 경험에 기초해 

미국이 한일관계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면서 미국이 한일관계 개선에 선의의 

도움을 주기를 기대했다. 인요한(John Linton) 연세대 교수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공동 대응과 경험이 한미동맹이 굳건한 이유임을 강조하는 한편,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수립 과정을 토대로 한미동맹의 발전과정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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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다보스포럼 대통령 특사는 1953 년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한국이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로 발전하게 된 것이 한미동맹 140 주년의 

정치적 의미임을 강조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경제 안보가 부각되는 현재 

윤석열 정부의 등장이 안보동맹을 넘어 경제동맹으로 진화하는 한미동맹의 

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임을 지적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위원은 한미의 공통적 이해관계와 한국의 민주화가 한미동맹의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하면서 현재 한미관계는 과거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는 

관계에서 벗어나 상호 주고받는 관계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는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조셉 윤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 

고문은 한국의 민주화로 양국 지도자 간 신뢰의 관계가 형성된 것이 한미동맹의 

발전을 견인한 하나의 요인임을 언급했다. 특히 그는 지난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시에 과거 미국 대통령이 DMZ 를 먼저 방문한 것과는 달리 삼성공장을 방문한 

것에서 한미관계가 중요한 전환기에 있음을 느꼈다고 밝혔다.  

 

세션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한미동맹이 다른 양자관계에 비해 특별한 이유는 

동맹이 역사적인 전환기마다 진화를 거듭해 왔으며, 한국이 한반도 문제나 

국제적 문제에 있어서 문제 해결을 하려는 진정성 있는 자세가 세계 다른 

국가들의 모범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http://asansymposium.com/

